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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의지가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망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창업의지

가 있는 네일아트 자격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변수 간의 연결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해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의 측정변수를 설정하고, 자료수집 후, 수집된 자료를 연결중심성, 고유벡터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일부 변수로는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성, 복원력, 희망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달리 창업행동은 연결망 구조에서 거의 외곽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에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

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분석 결과, 가장 중심성이 높은 변수로 낙관성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창업자는 창업 시 고생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

고 있으며, 그런데도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 창업행동,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성을 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행동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 또는 대

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행동을 높이는 관점에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Ⅰ. 서론

1.1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창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만

들어 가는 과정이다. 또한, 창업자의 창업의도와 행동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희망과 긍정적인 태도이다(Veciana et al., 
2005). 심리학에서는 연구된 계획행동모델(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어떠한 행동의도는 

미래의 목표 행동에 관한 계획적이고, 인지적 과정으로 실행

하고 있다고 하였다(Ajzen, 1985; 1991). 창업 또한, 하나의 의

도와 행동으로 정신적 준비상태의 핵심 사항으로 어떠한 결

과의 의도와 행동 간의 효과는 일정 수준의 관계가 있으면, 
단기간의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Sheeran, 2002).
창업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은 국

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적으로도 침체한 

지역경제와 기업이 다시 회복하는데 예비창업자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Shapero & Sokol, 1982).
창업은 개인의 만족과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국가적으로 산

업구조를 재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영욱·하규수, 2013). 또한, 
정부, 학교, 사회가 창업교육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나 국가적으로 창업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졌다

(Ronstadt, 1985). 창업교육은 미국, 유럽 등에서 청년실업 문

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강경균 외, 2015). 한

국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

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예비창업자는 조직과 규모, 시설과 자금 측면

에서 기업보다 열악하고, 창업자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

기 때문에 창업 초기 단계에서 창업자의 능력과 보유기술, 마
음가짐이 중요하다(김미진, 2014; 김춘근 외, 2014). 이러한 이

유로, 창업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시작점은 예비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에 따라 창

업의도와 창업행동 간의 관계에서 접근하였다. 긍정심리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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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이라는 4가지 상태적 

특성으로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는 심리자원이다(최
용득·이동섭, 2011; 최용득 외, 2012; Luthans, et al., 2007). 이

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

는 것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의 

효용성과 가치를 넘어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

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기능들이다(Luthans, et al. 
2006; Luthans & Youssef, 2004).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 

창업행동, 긍정심리자본 간의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에 관하여 실무적이

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삶의 성공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

상태이며,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긍정 행동의 심리적 토

대에서 나온 개념이다(Avolio & Luthans, 2008). 긍정심리학은 

삶의 나쁜 환경에 관한 심리를 치료하고자 하는 과거 심리학

에서 벗어나 개인의 긍정적 심리를 변화시키고자 시작되었다

(Seligman, 2000). 
긍정심리학은 1998년 미국 심리학회 회장인 Seligman(2002)

에 의해 제창된 심리학 중 하나이다. 그는 심리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에 관한 학문이다. 진정한 치료

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

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제안하며, 이러한 심리학

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하였다.
Sheldon & King(2001)은 긍정심리학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

니는 강점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로 평범한 사람에게 바르게 

행동하며 삶을 향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과

정이다.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자원이론으로 개별적 심리 변수들이 

다차원적인 심리를 구성할 때, 상호작용으로 더 큰 심리적 자

원을 형성한다(Hobfoll, 2002). 이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

의, 복원력 등의 긍정적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이해될 때 각 변수의 연관 작용이 

더 잘 분석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동기부여이나 행

동을 설명할 수 있다(박권홍, 2011; 임태홍, 2013; Luthans et 
al., 2007). 
긍정심리 자본은 구성원들의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상태

이며, 충동적이기보다 관리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며, 연구개

발에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개선이 가능한 상태

이다(Luthans & Youssef, 2004; Luthans et al., 2006). 긍정심리 

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으로 구성되어 있

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구성 개념으로 예비창업자

의 창업의도와 창업행동과 함께 연결망 분석에 적용하였다.

2.2 창업의도

창업은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창업의도란 개인에 의해 

만들어 가는 첫 단계이자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

되어야 하는 창업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Veciana et 
al., 2005). 창업의도는 창업을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또한,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Carter et 
al., 2003). 
사회심리학에서 의도는 행동에 대한 예측 이론에서 주로 계

획행동모델(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통하여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였다(Ajzen, 1991). 행동의도는 사회심리학에서 

미래의 목표 행동에 관한 실행의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 목표로 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 행동의도는 계획적인 행위이자 

인지적 과정이다(Ajzen, 1991). 의도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정

신적 준비상태의 핵심 지표로서 의도가 행동을 예측하고 일

관성을 추정하는데 가장 좋은 변수이다(Sheeran, 2002).
창업의도는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활력 재고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데 필요한 회복력, 자기 

창조적 특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hapero & 
Sokol, 1982). 또한,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은 

창업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Bird, 1988). 창업의도의 경력 

지향성은 자신의 욕구, 동기, 재능, 태도, 가치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이미지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 등을 통해 

만들어 진다(Schein, 1996).
창업의도는 창업기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하규수·윤백중, 2011). 또한, 창업의도는 회사에 고용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려는 욕구와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로 정의한다(Bird, 1988; Krueger et al., 1994). 창업 연구

와 관련된 연구에서 측정변수 중 창업의도가 가장 많이 이용

될 만큼 중요한 변수이다(고봉호·신형철, 2018; 원상필·조근태, 
2018; 이희승·정완규, 2019, Bird, 1988).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

상자의 창업 의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창업의도를 활용하였다. 

2.3 창업행동

앞서 논의한 창업의도는 선행되어야 창업행동으로 연결된다

(Carter et al., 2003, Baron, 2009). 그런데도 일부 연구가 창업 

의도까지만 연구하거나, 창업의도를 제외한 연구가 있었다(이
상화·하규수, 2015; 서성열 외, 2017; 선량·허철무, 2019). 창업

행동은 창업과 행동에 관한 합성어로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Stevenson & Jarillo, 1990). 창업행동은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화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다(Davids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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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eksson, 2002; Davidsson, 2004).
창업은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성공적이지 않더라

도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다(Reynolds, 2007). 창업행동은 창업

자의 창업에 관한 동기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김경회· 김재

석, 2010). 창업행동은 기회 발견과 기회 활용 행동으로 구분

되며, 이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의미한다(임아름, 
2015). 또한, 예비창업자의 창업행동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에

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 의식이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김대업·
성창수, 2013).
개인적 태도와 환경적 요인은 창업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ne & Khurana, 2003). 창업행동은 

창업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창업

의도와의 어떠한 관계가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네일아트 자격증 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창업의

도, 창업행동 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변수 간의 관

계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1일~30
일까지 20일 동안 미용사 국가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

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최소한 3개월 이상 훈

련 중인 수강자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본 연구의 취지에 따른 조사 방법을 응답

자에게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100명 기준으로 배포하였고, 불 

성실한 설문지가 발행할 경우, 해당 설문지 수만큼 추가 조사

하여 유효한 설문지 100부를 확보하였다. 

3.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의 측정변수는 Luthans 
& Youssef(2004), Luthans et al.(2007), 박권홍(2011), 임태홍

(201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창업의도의 측정변수는 Krueger 
et al.(1994), Veciana et al.(2005), 원상필·조근태(2018)의 연구

를 참고하였다. 창업행동은 측정변수는 Carter et al.(2003), 
Baron(2009), 임아름(2015), 원상필·조근태(2018)의 연구를 참고

하였다. 각 측정변수는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연구하였다. 
설문지로 조사된 자료를 연결망 구조에 맞게 마이닝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 도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Netminer 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곽기영, 2017). 분석에서 

연결중심성과 고유벡터 분석을 통해 각 변수 의미와 연결구

조를 제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77%, 남성이 23%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5세 이하가 15%, 26
세 ~ 30세 미만이 64%, 30세 이상이 21%로 나타났다. 창업교

육수강 여부를 보면, 수료자가 32%, 미 수료자가 68%로 나타

났으며, 창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 여부에서 소지자가 23%, 
미소지자가 77%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상황을 보면, 상이 

4%, 중이 54%, 하가 42%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조사대상은 

여성이며, 20대 중후반이고, 창업교육 미 수료와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으며, 경제적 상황이 보통 이하로 조사되었다. 

구분 내용 빈도(명) 퍼센트(%)

성별
여성 77 77.0

남성 23 23.0

연령

25세 이하 15 15.0

26 ~ 30세 미만 64 64.0

30세 이상 21 21.0

창업교육수강
수료 32 32.0

미수료 68 68.0

관련자격증
소지 23 23.0

미소지 77 77.0

경제적상황

상 4 4.0

중 54 54.0

하 42 42.0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4.2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중심성 분석

예비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

망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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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망 
분석 결과

첫째, “창업의도 5”를 중심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성 4”,  
“낙관성 3”, “복원력 2”, “희망 2”가 위치하였다. “창업의도 5”
는“미래에 언젠가는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
업의도 5”의 주변 노드인 “낙관성 4”, “낙관성 3”, “복원력 2”, 
“희망 2”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희승·정완규(2019), 고봉호·신형철(2018)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김대업·성창수, 2013; 원상필·조근태, 
201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창업행동에 속한 변수는 

거의 외곽으로 나타나 다른 노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연결망 분석에서는 창업행동

과 창업의도는 중심성에서 벗어나 외곽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는 두 변수 간의 관계 속성에 

관한 연구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창업행동 2”를 중심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

감”이 위치하였다. “창업행동 2”는 “나는 창업아이디어에 대

해 친구 및 가족들과 논의한다.”라는 것이다. 본 연구 결f과에

서는 창업행동이 중심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그

나마 “창업행동 2”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노드인 “자기효능

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4.3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분석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중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유벡터 분석을 하였다. 

  
  





Cj:노드 j의 중요도이고, Zij:노드 i에서 j로의 연결하는 구조임 

벡터 C는 λC = ZC의 고유 방정식의 해를 의미한다. 가장 

큰 고유값(λ)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로부터 고유벡터 중심성을 

도출된 값이 고유벡터 중심성 값(ECV, Eigenvector Centrality 
Value)이다. 여기서 ECV가 높을수록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

벡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중심값

순위 변수명 ECV 순위 변수명 ECV

1 낙관성4 .401 17 창업의도2 .110

2 창업의도5 .350 18 자기효능감1 .108

3 희망4 .348 19 자기효능감2 .096

4 희망2 .271 20 희망1 .095

5 낙관성3 .258 21 낙관성1 .088

6 복원력2 .251 22 창업의도4 .064

7 낙관성2 .214 23 창업행동1 .047

8 희망5 .206 24 희망3 .047

9 자기효능감6 .190 25 복원력4 .043

10 복원력3 .190 26 창업행동6 .040

11 자기효능감6 .183 27 창업행동3 .035

12 낙관성5 .181 28 창업의도1 .030

13 자기효능감4 .176 29 창업행동4 .030

14 복원력1 .167 30 창업의도3 .021

15 자기효능감3 .151 31 창업행동5 .011

16 창업행동2 .136

<그림 2>의 고유벡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높은 중심성을 나타난 것은 긍정심리자본의 “낙

관성 4”(.401)로 나타났다. “낙관성 4”는“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로 나타나 창업에 관하여 고생을 인지하고 있으

며,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째로 높은 중심성을 나타난 것은 “창업의도 5”(.350)로 나타났

다. “창업의도 5”는“미래에 언젠가는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창업자의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예비

창업자는 창업에 관해 고생을 염두에 두고, 불확실한 것에 긍

정적인 믿음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번째와 4번째로 중심성이 높은 것은 “희망 4”(.348), 

“희망 2”(.271)로 나타났다.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다.”,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로 예비창업자

는 창업할 때 행복을 느끼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번째로 중심성이 높은 것은 “낙관성 3”(.258)
으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는 “나는 일을 시작할 때 결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로 창업에 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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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유벡터 중심성 값이 2.0 이상인 6, 7, 8번째로 중심

성이 높은 것은 “복원력 2”(.251), “낙관성 2”(.241), “희망 

5”(.206)로 나타났다. 

<그림 2>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분석결과

고유벡터 중심성 값(ECV) 2.0 이상으로 분석하면, 예비창업

자는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성, 희망, 복원력으로 일부 변수에

서 높은 중심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자기효능감은 낮

은 중심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창업자는 앞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창업한다는 것은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 자기효능감이 낮기 

때문이다. 창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

이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업과 관련된 예비창업

자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이고, 학문적 기여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망 분

석방법을 통해 각 변수의 연결구조를 시각화하였다. 사회연결

망 분석을 통한 시각화된 자료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확장

되어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도 5”를 중심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성 4”, “낙관성 3”, “복원력 2”, “희망 2” 
등이 주변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의도5”의 주변 노드인 “낙관성 

4”,  “낙관성 3”, “복원력 2”, “희망 2”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희승·정완규

(2019), 고봉호·신형철(2018)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하였

다.
둘째,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김대업·성창수, 2013; 원상필·조근태, 2018)와 다

른 결과로 나타났다.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창업행동은 외곽에 

있어 두 변수 간의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원상필·조근테(2018)의 분석결과와 상반된 결과이

다. 
셋째, 창업행동를 중심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이 

근접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임을 증명하였다. 
넷째,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분석

결과, 가장 중심성이 높은 변수는 “낙관성 4”로 나타났다. 예

비창업자는 창업 시 고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데도 

창업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창업을 바로 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난 후에 창업하겠다

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자의 긍정

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관계를 연결망 분석으로 

시각화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둘째, 창업의도와 창업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심리자본으로 접근하여 연구하였

다. 셋째, 창업과 관련된 실무자가 쉽게 해석할 수 있게 연구 

결과를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

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빅데이터나 SNS를 통한 자료 분석

이 아닌 설문지를 통한 분석으로 전체 예비창업자의 속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속성에 따라 

창업보다는 취업에 관점에서 본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개연

성이 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분석 중 정형인 텍스트뿐만 아

니라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 형태의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

비창업자에 관한 심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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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tart-Up Intention,

Start-Up Behavior Option Network Analysis

Ran-Sug Seo*

Abstract

This study studied the network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intention of start-up, and start-up behavior for learners who are 
willing to start a business. The research targets were intended to study the impact of the connection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targeting nail art certification learners who are willing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For this study, the measurement variables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intention of start-up, and start-up behavior were set,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connection-centeredness 
and eigenvector after data collec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me variables affecting the intention of start-up showed optimism, resilience and hope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Second,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ehavior of start-ups, which, unlike the preceding study, 
appeared to be almost outside the network structure, showing that the behavior of start-ups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other 
variables. Third, it is important to increase self-efficacy i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order to increase the behavior of start-ups. 
Fourth, the analysis of the eigenvactor amo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intention of start-up, and start-up behavior showed optimism as 
some of the most central variables. In other words, prospective start-ups were found to be aware of the hardships and expected positive 
results in the futur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long with the intention and behavior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are important factors i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suggest the importance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be enhanced by positive psychology capital in 
start-up education or training programs and what should be taught.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network by approach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programs for 
start-ups by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or univers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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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 at Hoseo University, srs1001@daum.net




